
12-16-2012 주간 메세지 

금주의 묵상: 시편 14:1-7 

본문: 시편 8:1-9 

제목: 인간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옛날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그의 통치권이 여러 이방나라에 

미쳤던 다윗왕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 

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3,4 절)라고 고백했다. 

 

       그는 첫 사람인 그의 조상 아담을 생각하면서 그가 천사보다 

조금 낮게 지어진 존재였지만 이 지구 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작품인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또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양과 수소와 들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해로를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뛰어나신 분으로 영광을 

받으신 사실에 대하여 성령 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첫 사람은 온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세움을 받고 그를 

통하여 주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뛰어나게 하는 영광스러운 

존재였는데, 오늘 날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비참하게 되어버린 사람들에 대하여, "이런 연유로 한 사람(아담)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롬 5:12)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롬 3:23)라고 증거한 것이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권을 상실한 것은 바로 죄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이 

통치권을 상실한 즉시 사람의 본연의 위치를 회복하실 준비를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을 가져온 존재를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죄를 가져온 뱀(사단)에게 선포하셨다: "네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네 배로 다닐 것이며 네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창 

3:14,15) 

 

       모든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분의 

신비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을 가져온 마귀를 

멸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온 땅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회복하시기 위해 신비로운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영광가운데로 들려올라가셨음이라."(딤전 3:16)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 3 장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자의 씨가 아닌 여인의 씨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사실을 증거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스라엘 여인 

마리아의 태에 잉태하게 하셔서 여인의 씨로 죄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경건의 신비라고 증거한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으니 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인 것이다. 

 

      또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에 대하여 각 각 증거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랴워하므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이는 주께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느니라."(히 2:14-16)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요일 3:8)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통치권을 상실하게 한 죄와 

사망의 권세자인 마귀를 멸하실 목적이었으며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세상 죄를 모두 전가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하셨으며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을 통하여 마귀의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라 마귀를 심판하셔야 하셨던 것이다. 

사람이 범죄한 이후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태어나는 고통을 받아야만 하였지만 마귀가 뿌려놓은 자식들로부터 

그분의 아들을 믿는 자들을 가려내시어 남은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에덴 동산이 있었던 팔레스타인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타나셨을 때 마귀는 자신의 자식들을 동원하여 그분을 죽였으나 

그분께서는 셋째 날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으며 

그분의 이름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성령께서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시기를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자신이 그대로 죄인으로 

남아있는 길이며, 그분을 믿어야만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늘에 

갈 수 있으며, 세상을 통치해 온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은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요 16:8-11)  그분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써 마귀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는 대환란 끝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을 통치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고전 15:45)이라고 증거함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첫 사람 아담의 족보로부터 나와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와서 영과 혼과 몸이 다시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야 함을 증거한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시고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미 심판받은 마귀는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지난 이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도록 지금도 성령께서는 전도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계신 것이다. 에수님께서는 지난 이천 년 동안 마귀가 

여전히 통치하는 일에 대하여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마 11:12)고 말씀하심으로써 지금도 마귀는 자기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여전히 폭력으로 

차지하고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때가 차면 죄와 사망을 이 땅에 가져온 마귀는 마침내 

붙잡혀서 심판이 집행될 때까지 끝없이 깊은 구렁 속으로 갇히게 

되었다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증거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가졌더라. 그가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 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계 20:1-

3) 

 

     그렇다! 창세기 3 장에 예언하신대로 옛 뱀 마귀는 여인의 

씨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머리가 부서지게 되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다시 이 땅은 마지막 아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들이 옛날 아담처럼 온 땅의 

만물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이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엣날 다윗처럼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12-16-1012 weekly message 
Meditation of the week: Psalms 14:1-7 
Main scripture: Psalms 8:1-9 
Subject: Eternal plan of God for man 
       

         King David who ruled Israel and other Gentile kingdoms 
praised the LORD God, the Creator: "When I consider thy 

heavens, the work of thy fingers, the moon and the stars, which 

thou hast ordained; What is man, that thou art mindful of him? 

and the son of man, that thou visitest him?"(vss 3,4) 

 
       Remembering Adam, his forefather that was made a little 
lower than angels, he understood that God made him the ruler over 

works of God. He testified that the name of the LORD was 
excellent in all the earth, when Adam was reigning all sheep and 
oxen, and the beasts of the field; the fowl of the air, and the fish of 
the sea, and whatsoever passeth through the paths of the seas. 
 
       The first man was made the king over the whole earth so that 
he might make the name of the LORD excellent in the earth; but 
what is man these days? Apostle Paul testified of man that has 

fallen: "Wherefore, as by one man sin entered into the world, 

and death by sin; and so death passed upon all men, for that all 

have sinned:"(Rom. 5:12) 
"For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Rom. 3:23) 

 
       He testifies of the reason why man has lost the reigning power, 
that is because of sin. God made a plan to restore his position to 

rule over the earth again, right after man sinned. In other word, God 
made plan to judge the serpent (the devil) that brought forth sin and 
death to the earth, he declared to him: "Because thou hast done 

this, thou art cursed above all cattle, and above every beast of 

the field; upon thy belly shalt thou go, and dust shalt thou eat 

all the days of thy life: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thee and 

the woman, and between thy seed and her seed; it shall bruise 

thy head, and thou shalt bruise his heel."(Gen. 3:14,15) 

 

       God, the Omni-Science made a mysterious plan that man could 
not understand so that man may rule over the earth again. Apostle 
Paul testified of this mystery: "And without controversy great is 

the mystery of godliness: God was manifest in the flesh, 

justified in the Spirit, seen of angels, preached unto the Gentiles, 

believed on in the world, received up into glory."(1Tim. 3:16) 

 
       In other word, Apostle Paul testified of God that manifested in 

flesh as the seed of woman, not the seed of man as God declared in 
the third chapter of Genesis. In other word, God the Son was 
conceived in the womb of a Jewish woman, Maria by the Spirit of 
God to make him be born a perfect man without sin. Apostle Paul 
testified of this as the mystery of godliness. What a mysterious 
thing it is? For God the Creator appeared as man, a creature in this 
earth. No one could understand this unless he has the Spirit of God. 
 

       Apostle Paul and John testified of the reason why God was 
manifested in flesh: 

"Forasmuch then as the children are partakers of flesh and 

blood, he also himself likewise took part of the same; that 

through death he might destroy him that had the power of 

death, that is, the devil; And deliver them who through fear of 

death were all their lifetime subject to bondage."(Heb. 2:14-16) 

 

"He that committeth sin is of the devil; for the devil sinneth 

from the beginning. For this purpose the Son of God was 

manifested, that he might destroy the works of the 

devil."(1John 3:8) 

 

       In other word, the Lord Jesus Christ, the Son of God appeared 
in the world to destroy the Devil that has the power of sin death, for 
he stole the ruling power of man. The Lord Jesus Christ had to die 
for the sin of the world transferring in his flesh to destroy the sin; 
and he had to rise again from the dead to overcome the power of 

death to judge the Devil according to the law of righteousness. 
Since man sinned, all men had to be born under the law of sin and 
death; and this is the reason why God planned to restore man to 
reign over the earth again through the believers that believe in his 
Son separate from the sons of the Devil. 
 
       Finally, as God planned, God was born in the name of JESUS 
in Bethlehem, Judaea  in the land of Palestine where was the Mount 

Eden. The Devil, recognizing him the Messiah, killed him; but 
Jesus rose again the third day to make his will be done. The Spirit 
of the truth that is the Holy Ghost reproved the world of sin, 
because men cannot help living under sin unless they believe on 
Jesus; men had to believe on him to b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so that they may go to heaven. The Holy Ghost also reprove 
the world, because the Devil, the prince of the word is judged (John 
16:8-11). Only they that are born again through the faith in the 

Lord Jesus Christ shall be blessed to reign with Christ in his 
Millennium, when he appear at the end the Great Tribulation. 
Apostle Paul testified of the first man as a living soul, but Jesus 
Christ, the last Adam is the quickening spirit (1Cor. 15:45). 
Therefore all men have to believe on him to be separated from the 
genealogy of Adam to enter into the one of Jesus Christ to be 
restored as perfect spirit and soul and body.  
 

       The Devil is still ruling over the earth until the Lord Jesus 
Christ comes again. On the other hand, the Holy Ghost has been 
preaching the gospel of Christ through his evangelists for two 
thousand years so that as many men possible may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Jesus Christ testified of the Devil that has been 
ruling in the earth for last two thousand years: "And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suffereth violence, and the violent take it by force."(matt. 
11:12) Until Jesus Christ comes back to the earth, the Devil shall 

reign in the earth by violence in the land of God.  
 
       But, when the tile is fulfilled, the Devil that brought forth sin 
and death to the earth shall be arrested, and to be cast into the 
bottomless pit, and shall be cast into the lake of fire after the 
Millennium.  Apostle John testified of this: "And I saw an angel 

come down from heaven, having the key of the bottomless pit 

and a great chain in his hand. And he laid hold on the dragon, 

that old serpent, which is the Devil, and Satan, and bound him 

a thousand years, And cast him into the bottomless pit, and 

shut him up, and set a seal upon him, that he should deceive the 

nations no more, till the thousand"(Rev. 20:1-3) 

 
       Yea! As God foretold in the third chapter of Genesis, the Devil, 
the old serpent shall be bruised on his head by the Lord Jesus Christ, 
the seed of woman to be executed as he is judged. Thereafter, the 

last Adam, the Lord Jesus Christ shall reign over all things in the 
earth with his brides as before. The, the bride of Christ shall shout 
as David praising God the LORD saying, "What is man, that thou 

art mindful of him?   "Lord our Lord, how excellent is thy 

name in all the earth!" Amen! hallelujah! 

 


